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은 금속원자선의 특이 상전이를

세계최초로발견한공로로연세대학교염한웅교수를이달

의과학기술자상수상자로선정하였다고밝혔다.

염 교수팀은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는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나노소자 및 미래의 분자소자 등에 응용이 가능한 단일

원자폭을가지는금속원자선을실리콘기판위에제작하는기술을

확보하였으며이들금속원자선의전자물성을세계최초로밝혔다.

이번에 연구된 금속원자선이란 물질로서 가능한 최소한의 폭, 즉

원자한개의폭을지니는새로운형태의극한적인물질계이다.

금속원자선은 궁극적으로 한 개의 분자 또는 원자를 조작하여

소자를만들고자하는나노과학의꿈에가까이다가가는물질계로

서, 1999년 당시 도쿄대 교수였던 염한웅, 스위스 바젤대학 교수

베어 등이 최초로 제안한 이래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

되고있다.

기존의 연구가 극한 물질계의 금속원자선의 성장과 구조연구에

집중되어온 반면, 염 교수팀의 최근 연구는 응용가능성을 가늠할

중요한잣대가되는금속원자선내부의전자의성질에주목하여왔

으며, 특히금속원자선의전도성이저온에서불안정해지는특이한

상전이현상을세계최초로발견하였다. 

이번에 발견된 금속원자선의 특이한 상전이는 원자선이라는 새

로운형태의극한물질계의특성을분명히보여줌으로써원자선의

전자물성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한 연구업적으로서 세계

적으로평가받고있다.

염교수는이러한금속나노선의연구에서이미국제적으로연구

리더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일련의 선구적 업적을 물리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지인‘피지컬 리뷰 레터스’에 10여 편 발표하

였으며미국과일본의물리학회를포함한각종주요국제학회의초

청을받아연구결과를발표하였다.

이러한 연구업적으로 우리 나라도 나노과학의 기초분야에서 세

계적인 연구성과와 연구능력을 보유한 선도적인 연구진을 확보하

게되었다.

특히, 염교수팀이연구하는금속원자선이반도체산업에서가장

중요한 실리콘 기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 가능한 원자/

분자소자의개발에도한걸음더다가가는계기가되었다. 실제로

염 교수팀은 실리콘 반도체 공정에 직접 사용이 가능한 세계 최소

선폭의(2㎚) 도선을 개발하여 이를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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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과학기술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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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염한웅교수

금속원자선의

특이상전이발견

원자선 : 원자들을 실리콘과 같은 반도체 기판 위에 일렬로 배열시킨 형태의 물질

계로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소한의 폭을 가지는 선

실리콘 단차면에 형성된 금-실리콘 원자선배열의 (a) 실온과 (b) 40K에서의 주사

터널현미경 사진. 상전이에 의해서 변형된 저온의 구조가 선명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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